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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이더유니온,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

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에 정책제안 …

“배달노동자 안전과 노동기본권 보장 위한 제도개선 시급”

오늘(5/16), 15: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라이더유니온 정책제안식

  오늘(5/16)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(구교현 지부장)은 더불어민주당 중

앙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(민병덕 위원장)와 제도개선

을 위한 정책제안식을 진행했다.

 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지부장, 전성배 서울지회장을 비롯해 각 지역 지부장 20여 명

이 참석해 현장 노동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. 국회 측에서는 민병덕 위원장을 

비롯해 이강일, 임광현, 김남근 의원이 참석해 정책제안을 경청하고, 입법방향을 함께 

모색했다.

  라이더유니온은 ▲무면허·무보험·무교육 상태로도 배달이 가능한 현행구조를 개

선하기 위한 ‘라이더 자격제’ 도입 ▲난폭운전과 장시간 노동의 주원인인 저운임 

문제해결을 위한 ‘안전운임제’ 도입 ▲무자격 업체 난립을 막기 위한 배달대행사 

등록제 ▲불합리한 사회보험 부담해소를 위한 4대 보험 차별 해소 ▲산재예방 강화를 

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.

  특히 이들은 “2023년 산재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이 배달업으로, 사고 80%

가 입직 6개월 이내에 발생하고 있다”며 제도미비로 인한 구조적 위험을 강조했다. 

또한 “배달 플랫폼이 운임을 임의로 조정해 라이더 간 과잉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, 

낮은 기본운임으로 인해 신호를 지킬 여유조차 없는 상황”이라고 지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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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민병덕 위원장은 “배달노동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이지만, 

그만큼의 제도적 보호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”며 “라이더유니온의 제안을 바탕으

로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. 라이더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

해서도 오늘 제시된 정책제안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”고 말했다.

  을지로위원회 배달앱 책임의원이자 배민·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과의 사회적대화 

및 안전교육,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강일 의원은 “을지로위원

회 의원들이 앞장서서 정책제안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며 “‘안전하게 일

하고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’가 슬로건이 아닌 현실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

다.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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